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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일본, 메탄올 배출량 감축 위한 기후 이니셔티브 계획
- 강력한 온실가스 누출로 인한 기후 영향을 우려하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일본, 

호주가 액화천연가스 공급망의 메탄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18일 도쿄에서 열린 LNG 생산자·소비자 회의에서, 이번 이니

셔티브는 LNG 생산자들이 메탄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함으로써 더 깨끗한 LNG 가치 사슬을 달성하기 
위한 LNG 구매자들 사이의 전례 없는 협력이라고 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일본은 화물, 포트폴리오 및 운영자 수준에서 배출 강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수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동 성명서에서 밝혔음 

- 별도로 열린 회의에서 일본 금속 에너지 안전 보장 기구는 개별 LNG 프로젝트의 메탄 배출에 관한 데
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제라 및 한국 가스공사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2. “무늬만 친환경 막는다”…호주, 그린워싱 방지 8가지 지침 발표
- 17일(현지 시각),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기업이 환경과 지속가능성 주장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설명한 초안 지침을 발표했음
- 이번 지침에는 ▲과학적 근거·환경적 이익의 과장 불가 등 정확하고 진실한 주장 ▲주장을 뒷받침하

기 위해 제3자 인증 활용 ▲제품의 순환주기 공개 미흡과 작은 글씨 인쇄 등 불충분한 정보 제공 금지 
▲제품의 분해가 온도·습도 등 특정 조건에서 이뤄짐을 명시 ▲탄소 배출량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
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 사용 ▲연관성 없는 시각적 요소 사용 금지 ▲지속가능한 비즈니
스 모델 전환 시 공급업체명, 사용한 재생에너지 등 정확한 정보 명시 등이 포함됨

-  ACCC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에 대해,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00억원)의 과징금이
나 평가 가치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음

3. 유럽, 對 중국 제재 강화…공급망 동맹 일본·중남미 확대
-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가들이 대 중국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공급망·

디지털분야 동맹 전선을 일본에 이어 중남미로 확대하고 있음 
- EU는 17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와 '제3차 EU-CELAC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유럽과 중남미 지역 지도자 50여명이 8년만에 첫 정상회
담을 가짐

-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관계를 확대해 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동맹을 구축,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 전환 등에 필수적인 광물을 확보하려는 EU 
정책이 주목받고 있음

- EU는 CELAC와의 정상회담이 공정한 친환경·디지털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양측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라고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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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2023.07.19) 성일만 기자  

(더나은미래, 2023.07.18) 황원규 기자 

 (전자신문, 2023.07.17)  이준희 기자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07191120323147da65389f94_1/article.html?md=20230719113059_U
https://futurechosun.com/archives/78335
https://www.etnews.com/202307170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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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에너지 가격 역대 최고치…RE100 기업 "탄소중립 부담”
-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

격이 치솟고 있음
- 18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시 주로 이용하는 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난달 월평균 가격 7만2938원으로 집계됐음 
- REC 월평균 가격은 지난 4월부터 7만원대를 넘어서며, 최근 4년 중 최고치를 기록 중임 REC 가격이 

높아지며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의 비용부담도 커졌음 
- 이에 따라 RE100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주요 고객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 발전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택한 기업도 있음 
- REC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2. ESG 기본법 초안 공개…기업들 "취지 공감하지만 걱정돼“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본법 초안이 공개됨에 따라 기업들은 ESG 기본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

서도, '촉진법'이 아닌 자칫 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음 
- 이원욱 의원실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공동주최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를 열고,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음 
-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개된 초안에 대한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음 토론에는 전문가 

그룹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법무법인 원 등이 참여했으며, 기업 측에서는 SK, 
LG, 포스코홀딩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등이 참석했음

- 공통으로 우려를 표한 부분에는 ▲ESG 평가기관 신뢰성 ▲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필요성 ▲규
제법 변질 가능성 등이 있음

3. “첫발 내딛은 국경통과 CCS… 탄소중립 이정표 향해 출발”
- 산업계에선 탄소중립 실현의 방안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에 주목하고 있음
- 특히 유럽에서는 국가 간 이산화탄소 이송·저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올해 3월 벨기에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덴마크 저장소에 주입한 게 최초 사례. 한국처럼 포집한 이

산화탄소를 묻을 곳이 부족한 나라에서도 국내외 저장소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
경이 되고 있음

- 한국에선 삼성엔지니어링, SK E&S 등이 국경을 넘나드는 CCS 사업을 추진 중임

(지디넷코리아, 2023.07.20) 류은주 기자 

(전기신문, 2023.07.20) 윤병효 기자 

(머니투데이, 2023.07.19) 이세연 기자 

(국민일보 2023.07.17) 김혜원 기자 

https://zdnet.co.kr/view/?no=20230720165752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4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1813280031423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2085&code=111514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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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뱅크오브아메리카, IRA 이후 27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발표
- 뱅크오브아메리카가 IRA가 법으로 서명된지 1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는데, 270개의 신규 청정에너

지 프로젝트가 발표됐고 총 1300억달러의 투자 가치가 있었다고 밝혔음 
- 특히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주제별로 분류했는데, 재생에너지(풍력블레이드, 태양광 패

널 반도체 등 재생에너지 부품 제조나 전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사업), 배러리 및 에너지 저장(ESS 및 
BESS를 만들거나 공급하는 회사), 전력 그리드 개선(청정에너지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이 
있었음

- 이외에도 청정연료 및 바이오연료(수소, 바이오,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생산), 탄소 포집(CCU에 관한 
기술 장비나 부품), 전기차(전기차 및 충전기 부품 등), 소재 및 금속, 광산(전기차와 재생에너지에 필
요한 원자재), 빌딩 효율성 솔루션(에너지 효율시스템 운영 장비 및 기술), 농업과 임업(농업보존 및 산
림관리 및 복원 등) 등의 기업리스트가 있었음

2. 닛산 전기차도 테슬라 충전방식 채택…일본 업체로는 최초
- 닛산자동차가 일본 업체로는 최초로,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규격 'NACS'(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를 채택하기로 했음
- 닛산은 우선 2024년 이후 북미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아리야에 NACS용 어댑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

고, 2025년부터는 NACS 충전 포트를 갖춘 전기차를 판매함
- 닛산이 테슬라 충전방식에 합류함으로,써 다른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닛

케이는 전했음 
- NACS는 미국·유럽 자동차 대기업들이 채택을 결정, 북미에서 급속충전 규격의 사실상 표준이 되고 있

으며, 테슬라의 북미 급속충전 설비 점유율은 약 60%에 달함

3. 테슬라 공동 창업자도 주목한 이것… 폐배터리 ‘금맥 찾기’ 경쟁 후끈
- 폐차된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분해해 니켈·리튬 등 소재를 추출한 뒤, 새 배터리에 다시 사용하는 산업

이 새로운 ‘금맥’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 기업들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재활용) 산업에 잇달아 뛰
어들고 있음 

- 전문가들은 2040년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6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은 차기 먹거리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낙점했음 

- 국내 기업들도 배터리 재활용 경쟁에 참전한 상태인데,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
온)를 비롯해 성일하이텍, 세빗켐, 영풍, 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도 배터리 재활용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임

(CNBC, 2023.07.19) Catherine Clifford 기자  

(뉴스웍스, 2023.07.20) 박명수 기자 

(국민일보, 2023.07.20) 양민철 기자 

https://www.cnbc.com/2023/07/19/stock-picks-for-companies-to-benefit-from-the-ira-bofa.html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672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81138&code=611414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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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에코플랜트, 친환경 자회사 7곳 합병 결정/10조 대어 SK에코플랜트, IPO 시동…"따따
블 되면 카카오 제친다“

- SK에코플랜트 자회사들이 대원그린에너지를 주축으로 총 7곳을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일괄 
공시했음

- 이는 그린환경기술, 이메디원, 디디에스, 새한환경, 도시환경, 제이에이그린 6곳이 대원그린에너지에 
흡수합병되는 구조로, 이들 6곳은 9월 1일 합병을 마치는대로 소멸됨 

- 한편, 몸값만 10조원에 육박하며 올해 '최대어'로 꼽히는 SK에코플랜트가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청구 준비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IPO(기업공개) 준비에 돌입했음

- 18일 한국거래소와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하반기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예심 
신청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음

- 조단위 대어의 심사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SK에코플
랜트는 내년 1분기 중 상장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될 전망임

2. EU 과불화화합물 규제 강화에 국내 완성차업계 비상
- 우리나라 5개 완성차 업체가 공동으로 유럽연합(EU)에 과불화화합물(PFAS) 예외 사용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음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유럽연합 내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9월 25일까지 진행 중임 
-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산업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

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지원받아, 과불화화합물 7종과 관련한 예외적 사용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
의 요청서를 유럽화합물질청에 제출했음

-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나라 업계가 협회·단체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며, 국내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역내 산업계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3. LG화학, 석화·정유업계 기후대응 ‘최상위’
-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국토환경연구원, 뉴스펭귄 등과 공동으로 석유화학·정

유 업종의 ‘온실가스 100만톤클럽’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석유화학·정유업종 기업 가운데, 기후위
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LG화학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음

- ‘온실가스 100만톤 클럽 분석 프로젝트’는 연간 온실가스를 100만톤 이상 배출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
상으로 책임성, 효과성, 투명성, 효율성, 적극성 등 모두 5개의 영역(지표)에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평가하는 작업임

-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달 시멘트업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올해 말까지 업종별로 100만톤
클럽 해당 기업들을 분석할 계획임

- 특히 LG화학은 온실가스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온실가스감축 노력의 적극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마켓인사이트, 2023.07.17) 하지은 기자 

(뉴스1, 2023.07.18) 강은성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2023.07.18) 황대영 기자 

(이코리아, 2023.07.17) 윤수은 기자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307172109r
https://www.news1.kr/articles/5111623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74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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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내년부터 공급망 협력업체에 배출량 보고 요구
- 아마존이 2022년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음. 가장 특징적인 점은 아마존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절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는 것임

- 보고서는 매출이 9%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위에서 배출량이 0.4% 감소했다고 밝혔음. 감소
폭은 작지만, 아마존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배출량이 18% 증가했으며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도 불구하고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음

- 특히 아마존이 지난해 탄소 발자국을 0.4%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구매 덕분이라고 밝혔음

- 아마존은 스코프2 배출량이 29% 감소했고, 2022년 공급망과 관련된 스코프3 배출량이 0.7% 소폭 
감소했다고 보고했음. 감소분의 상당 부분은 버지니아주에 신축한 아마존 본사에서 발생한 것임

- 반면, 아마존의 화석연료 및 냉매와 관련된 스코프1 배출량은 지난해 11% 증가했음. 아마존은 이를 
비즈니스 성장, 물류 정책 변경 및 탄소 배출량 계산 방법의 개선 때문이라고 밝혔음

- 이에 더해 아마존은 ▲운영의 90%가 재생에너지로 구동 ▲배송에 사용되는 전기차 대수가 9000대 
▲북미 유통 센터에 1만5000대의 수소 동력 지게차 운용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율이 11.6% 
▲아마존의 기후서약(climate pledge)와 관련있는 제품의 수가 8억 개 등의 성과도 강조했음

- 한편 아마존의 기후서약에 의하면, 아마존은 파리 기후협정에서 제시한 2050년 넷제로보다 10년 앞
선 204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며, 2025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로 운영할 계획임

- 또 아마존의 전 세계 지속가능성 부사장 카라 허스트(Kara Hurst)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9가지 요점
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업로드했음. 9가지 요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공급망 배출량 감소를 위해
서 2024년부터 협력업체가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아마존과 공유하고 탄소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한
다는 점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아마존은 기존의 공급망 표준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 또한, 아마존은 고성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집약도가 지난해 7%나 감소했으며,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서버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있음

- 아마존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데이터 센터는 고객의 사용 관련 탄소 발자국을 거의 80%까지 낮추
고 100% 재생에너지로 구동하면 이를 96%까지 낮출 수 있음

- 이외에도 아마존은 지난해 기후금융업계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국제개발처
(USAID) 기후 성 평등 기금에 300만 달러(약 37억원)를 기부하고 여성 기업가를 지원했음

- 또한, 협력업체 다양성 및 포용성(SDI)을 강화하고 375개의 다양한 협력업체와 함께 33억달러(약 4
조1657억원)를 지출했고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 대표를 대면으로 만나는 행사도 주최했음

- 카라 허스트 부사장은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치 사슬 중 하나를 갖고 있다. 배출 감소의 첫 번
째 단계는 배출량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협력업체와 계속해서 직접 협력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보고 및 배출 목표 설정을 요구하도록 공급망 표준을 업데이트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규모, 투자 및 혁신을 사용하여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지속 가능한 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과 도구를 협력업체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음

(임팩트온, 2023.07.20) 홍명표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885

